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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민관이 합심할 필요
- 산업부 장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현장방문서 밝혀 -

- 석화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8.14(목) 12:00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개최된 LNG운반선 명명식 직후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K-조선 도약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도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한화오션 대표(김희철) 등

  김 장관은 지금 우리 조선산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시기가 있었

음을 상기하면서, ‘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내고, 한-미간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과거 조선 기업

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석화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하여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차관과 10여개 기업 대표간 개별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

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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